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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 이상적 인간형, ‘군자(君子)’ 

 

○子謂子夏曰: “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論語』｢ ｣雍也 ) 

【해석】공자(孔子)께서 자하(子夏)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자(君子)스러운 유(儒)가 

되어야 하며, 소인(小人)스러운 유(儒)가 되지 말아야 한다.”(『논어』｢옹야｣) 

 

○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論語』｢ ｣子路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어울리기는 하되 같아지지는 않고, 

소인(小人)은 같아지기는 하되 어울리지는 못한다.” 

 

○子曰, “君子周而不比, 小人比而不周.”(『論語』｢ ｣爲政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관계를) 두루 형성하기는 하되 무

리 짓지는 않고, 소인(小人)은 무리를 짓기는 하되 두루 하지는 못한다.” 

 

○子曰, “君子成人之美, 不成人之惡. 小人反是.”(『論語』｢ ｣顔淵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남의 아름다운 점을 이루어주고, 남

의 나쁜 점을 이루어주지는 않는다. 소인(小人)은 이와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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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君子喩於義, 小人喩於利.”(『論語』｢ ｣里仁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의로움(義)에 훤하고, 소인(小人)은 

이로움(利)에 훤하다.” 

 

【참고】“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論語』｢憲問｣: “見利思義”) / “얻을 것을 보거

든 의로움을 생각하라.”(『論語□｢季氏｣: “見得思義”) / “군자가 하늘 아래 꼭 그래야만 하는 것

도 없고, 그러지 말아야만 하는 것도 없다. 의로움(義)과 함께 할 뿐이다.”(『論語』｢里仁｣: “君

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참고】“이로움(利)에 의지하여 행하면 원망이 많을 것이다.”(『論語』｢里仁｣: “放於利而行, 多

怨.”) / 중궁(仲弓)이 인(仁)에 대해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문을 나가거든 큰 손님을 

뵙는 것처럼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하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나라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며 집안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

다.”(□論語』｢顔淵｣: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

怨, 在家無怨.”) 

 

○子路慍見曰, “君子亦有窮乎?” 子曰,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論語』｢ 衛靈公

｣ ) 
【해석】자로(子路)가 노여워하며 뵙고 말했다. “군자(君子)도 이렇게 궁할 수 있습니

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니까 궁한 것이다. 소인(小人)은 궁하면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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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君子易事而難說也. 說之不以道, 不說也, 及其使人也, 器之. 小人難事而易

說也. 說之雖不以道, 說也, 及其使人也, 求備焉.”(『論語』｢ ｣子路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섬기는 쉬우나 기쁘게 하기는 어렵

다. 그를 기쁘게 하기를 정당한 도리로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지만, 사람을 부림에 

미쳐서는 그릇대로 한다. 소인(小人)은 섬기기는 어렵지만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를 

기쁘게 하기를 비록 정당한 도리로 하지 않더라도 기뻐하지만, 사람을 부림에 미쳐서

는 완벽하기를 요구한다.” 

 

【참고】주공(周公)이 노공(魯公)에게 말했다. “군자(君子)는 친(親)한 사람에게 느슨하게 하지 

않으며, 대신(大臣)들로 하여금 쓰이지 않는다고 원망하도록 하지 않으며, 함께 한 지 오래된 

사람을 큰 이유가 없다면 버리지 않으며, 한 사람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論語□｢

微子｣: 周公謂魯公曰, “君子不施其親, 不使大臣怨乎不以. 故舊無大故, 則不棄也. 無求備於一人!”) 

【해석】 

 

○子貢曰, “君子之過也, 如日月之食焉, 過也, 人皆見之, 更也, 人皆仰之.”(『論語』

｢ ｣子張 ) 
【해석】자공(子貢)이 말했다. “군자(君子)의 허물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허물을 

저질렀을 땐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고치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 

 

○子夏曰, “小人之過也必文.”(『論語』｢ ｣子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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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자하(子夏)가 말했다. “소인(小人)은 허물을 저질렀을 때 반드시 꾸민다.” 

 

○司馬牛問君子. 子曰, “君子不憂不懼.” 曰, “不憂不懼, 斯謂之君子已乎?” 子曰, “內

省不疚, 夫何憂何懼?”(『論語』｢ ｣顔淵 ) 

【해석】사마우(司馬牛)가 군자(君子)에 대해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

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마우)말했다.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

기만 하면 군자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면을 성찰하여 흠이 없

으니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참고】“지혜로운 이는 미혹되지 않고, 인한 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용맹스러운 자는 두려워

하지 않는다.”(『論語□｢子罕｣: 子曰,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 / “군자(君子)의 길이 세 

가지인데, 나는 그 중에 능한 것이 없구나. 인한 자는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미혹되지 

않으며, 용맹스러운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論語』｢憲問｣: 子曰, “君子道者三, 我無能焉, 仁

者不憂, 知者不惑, 勇者不懼.”) 

 

【참고】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아야지! 능히 자신의 허물을 알아차리고, 내면에서 스스로 송

사하는 이를 내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論語』｢公冶長｣: 子曰, “已矣乎, 吾未見能見其過而內

自訟者也.”) 

 

○子曰, “聖人, 吾不得而見之矣, 得見君子者, 斯可矣.”(『論語』｢ ｣述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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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성인(聖人)을 내 볼 수 없으니, 군자(君子)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子曰, “若聖與仁, 則吾豈敢? 抑爲之不厭, 誨人不倦, 則可謂云爾已矣.( 『論語』｢

｣述而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성(聖)스러움과 인(仁)함이야 내 어찌 감히 바라

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되는 데 싫증내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게으르지 않았

다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子曰, “君子而不仁者有矣夫, 未有小人而仁者也.”(『論語』｢ ｣憲問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이면서 인(仁)하지 못한 이는 있지만, 

소인(小人)이면서 인(仁)한 자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

以其道得之, 不去也.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顚沛

必於是.”(『論語』｢ ｣里仁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부(富)와 귀(貴)는 사람들이 욕구하는 바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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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도리로 얻지 않았다면 처하지 않을 것이요, 빈(貧)과 천(賤)은 사람들이 혐오하

는 바이지만 정당한 도리로 얻지 않았더라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군자(君子)가 인(仁)

을 떠난다면 무엇을 이름을 이룰 것인가? 군자는 밥 한 끼 먹는 순간에도 인(仁)에서 

어긋남이 없나니,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여기에 있느

니라.” 

 

○子曰, “君子謀道不謀食. 耕也, 餒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憂道不憂

貧.”(『論語』｢ ｣衛靈公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도(道)를 꾀하지 식(食)을 꾀하지 

않는다. 밭을 갈아도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고, 배우면 녹이 그 가운데 있다. 군자는 

도(道)를 근심하지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 

 

○子路問君子. 子曰, “脩己以敬.” 曰, “如斯而已乎?” 曰, “脩己以安人.” 曰, “如斯而

已乎?” 曰, “脩己以安百姓. 脩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論語』｢ ｣憲問 ) 

【해석】자로(子路)가 군자(君子)에 대해 묻자, 공자(孔子)께서 대답하시셨다. “공경으

로 자기 자신을 닦는다.” 자로가 말했다. “이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

신으로 닦음으로써 남을 편안하게 한다.” 자로가 말했다. “이뿐입니까?”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자기 자신을 닦음으로써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나니, 이것은 요순(堯舜)께서도 

병으로 여기셨던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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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君子不器.”(『論語』｢ ｣爲政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 

 

○子曰, “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論語』｢ ｣里仁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말에는 어눌하고 행동에 민첩하고

자 한다.” 

 

○子曰, “君子恥其言而過其行.”(『論語』｢ ｣憲問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그 말이 그 행동보다 지나침을 부

끄러워한다.” 

 

○子貢問君子. 子曰, “先行其言而後從之.”(『論語』｢ ｣爲政 ) 

【해석】자공(子貢)이 군자(君子)에 대해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그 

말을 행하고 (말은) 뒤에 따른다.” 

 

○子曰, “君子無所爭, 必也射乎! 揖讓而升, 下而飮. 其爭也君子.”(『論語』｢ ｣八佾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다투는 것이 없지만, 꼭 다퉈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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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활쏘기일 것이다. 읍하고 사양하며 오르고, 내려와 마시니, 그 다툼이 군자답도

다.”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論語』｢ ｣雍也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바탕이 꾸밈보다 승하면 야(野)하고, 꾸밈이 바탕

보다 승하면 사(史)하다. 꾸밈과 바탕이 조화로운 연후에 군자(君子)이다.” 

 

○子曰, “君子病無能焉, 不病人之不己知也.”(『論語』｢ ｣衛靈公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자신의 무능함을 병으로 여기고, 남

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子曰, “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論語』｢ ｣衛靈公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죽는 날까지 이름이 칭해지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 

 

○子曰, “君子不以言擧人, 不以人廢言.”(『論語』｢ ｣衛靈公 ) 

【해석】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말 때문에 사람을 등용하지 않으며, 

사람 때문에 말을 폐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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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貢曰, “君子亦有惡乎?” 子曰, “有惡, 惡稱人之惡者, 惡居下流而訕上者, 惡勇而

無禮者, 惡果敢而窒者.”(『論語』｢ ｣陽貨 ) 

【해석】자공(子貢)이 말했다. “군자(君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것이 있지. 남의 악을 이야기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류(下流)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자를 미워하고, 용맹스럽기는 하지만 무례한 자

를 미워하고, 과감하기는 하지만 막힌 자를 미워한다.” 

 

【참고】자공(子貢)이 말했다. “주(紂)임금의 불선이 이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므로 군자(君子)는 하류(下流)에 있는 것을 미워하나니, 천하의 악이 모두 돌아오

기 때문이다.”(『論語』｢子張｣: 子貢曰, “紂之不善, 不如是之甚也. 是以君子惡居下流, 天下之惡

皆歸焉.”) 

 

○子夏曰, “君子有三變, 望之儼然, 卽之也溫, 聽其言也厲.”(『論語』｢ ｣子張 ) 

【해석】자하(子夏)가 말했다. “군자(君子)는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다. 멀리서 

바라볼 땐 의젓하고, 다가가면 따뜻하고, 그 말을 들으면 준열하다.” 

 

 


